
[새얼굴] 이건국 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“잘사는 농

어촌 위해 신규사업 발굴 최선”

이건국 지사장

“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

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에 취임한 이건국 지사장은 “고향인 정읍을 위해 일하게

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”면서 “지역 농업인과 항상 가까이에서 소통해 애로사항을

해결해 나가겠다”고 포부를 밝혔다.

이 지사장은 “재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창출

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태인 출생인 이 지사장은 태인종합고등학교를 거쳐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

며, 1995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했다. 새만금사업단 조사설계부장과 전북지역본부 기

반사업부장 등을 역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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